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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mong early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carried out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21 comprising 7th graders who participated in their 14th year. A total of 1,32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Res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were significant. Parental attachment was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peer attachment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pathy.

          

          
            Conclusion: 
            To improve peer attachment among early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offer interventions for enhancing self-esteem and empathy, as well as parenta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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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특히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아동기에 비해 초기 청소년기는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또래관계의 비중은 커지며 또래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대상이다(Allen & Tan, 2016). 초기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친밀성을 배우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또래는 애착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Gorrese & Ruggieri, 2012).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학습 동기가 높고 학교의 규칙도 잘 지키면서 학교생활 적응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또래애착이 낮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여러 심리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비행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Allen & Tan, 2016; Gorrese, 2016) 또래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착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아동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Bowlby, 1982). 또래애착은 또래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또래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일컫는다(Gorrese & Ruggieri, 2012). 최근 증가하는 학교 괴롭힘 관련 연구에서도 또래애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urphy et al., 2017). 또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경험은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적응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Allen & Tan, 2016).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Delgado et al., 2022; Gorrese & Ruggieri, 2012; Park & Ha, 2020). 애착은 출생 직후부터 영아기를 걸쳐 특정한 대상과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Bowlby, 1982), 특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로 하여금 양육자를 안전 기지로 삼아 주변 세계에 대한 탐색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중요하다(Bowlby, 1982). 영유아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전 기지로 남아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확실한 위험 상황에 직면할 때 애착 체계가 재활성화된다(Allen & Tan, 2016).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에 따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또래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맺는 관계이자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서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Allen & Tan, 2016; Gorrese & Ruggieri, 2012).

        또래애착에 영향을 끼치는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줄 알고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Rosenberg, 1965) 또래애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가진 아동은 생활 전반 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두려움과 위축 행동을 나타내어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한편,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eizer et al., 2019),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효과를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Kim, 2018; Lim, 2020),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Hong & Kim, 2015) 공감을 잘하는 청소년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Boele et al., 2019). 청소년기는 다양한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심리사회적인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또래와의 대인관계 능력은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지므로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공감 능력은 또래와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덧붙여, 부모애착과 공감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부모애착과 친구 관계와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보였던 선행연구(Lee & Shin, 2018)의 결과를 고려할 때, 공감 능력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특히,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관계에서의 메커니즘을 밝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공감, 또래애착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공감, 또래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셋째,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자료(Kim et al., 2021)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4차년도 (2021)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Kim et al., 2021)은 2008년 2,150명의 신생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표본 구축을 위해 2006년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중 연간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기관에서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예비 표본으로 추출된 2,562명의 신생아 가구 중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패널 조사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던 2,150가구를 전체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매년 대상 아동과 부모를 추적 조사하여 14차년도에 해당하는 2021년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14차년도 연구에서는 1,589가구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는 1,328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공감 모두에서 누락 응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1,32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 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4차년도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표본 수가 가지는 검정력을 사후 검정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9, 표본 수 1,328,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9개를 투입하였을때, 검정력 100%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표본 수임을 확인하였다.

      

      
        3. 연구도구
        
          1)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Armsden와 Greenberg (1987)이 개발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for Children [IPPA])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타당화한 도구(Kim et al., 202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청소년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부애착과 모애착은 각각 총 12문항으로 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 하위 영역의 1문항과 소외 영역의 문항은 역채점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반응은 5점 Likert식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타당도 연구 시 부모애착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6이었다(Lee et. al, 201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각각 0.86, 0.85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도구 10문항을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대상자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수정한 척도(Kim et al., 2021)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 (2024)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6으로 나타났다.

        

        
          3) 공감
          공감은 Hong와 Kim (2015)이 개발한 청소년 공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17문항 중 신뢰도 문제로 2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5문항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21). 본 척도는 인지적 공감 4문항, 표현적 공감 7문항, 정서적 공감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반응은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3이었고(Hong & Kim, 201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3이었다.

        

        
          4)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와 Greenberg (1987)이 개발한 부모 및 또래애착 도구(IPPA) 25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아동·청소년 패널 연구진이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하위영역 당 3문항 씩 총 9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Kim et al., 2021). 하위 영역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며, 소외감 문항은 역채점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반응은 4점 Likert식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 (2020)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이었고,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0이었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형제자매 유무, 가구 소득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No et al., 2016),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형제자매 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공감,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Hayes의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5,000번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7001066-202408-HR-062)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1.1%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각각 72.7%,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89.4%이었다. 소득은 ‘400만원’미만이 23.5%, ‘400백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이 24.7%, ‘55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이, 23.8%, 700만원 이상이 28.0%이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28)

          
          

        

        
          
            
              	Characteristics
              	
              	n(%)
            

          
          
            	Gender
(n=1,326)
            	Male
            	677(51.1)
          

          
            	Female
            	649(48.9)
          

          
            	Father’s education
(n=1,321)
            	≤High school
            	360(27.3)
          

          
            	≥College
            	961(72.7)
          

          
            	Mother’s education
(n=1,321)
            	≤High school
            	359(27.2)
          

          
            	≥College
            	962(72.8)
          

          
            	Having siblings
(n=1,328)
            	Yes
            	1187(89.4)
          

          
            	No
            	141(10.6)
          

          
            	Household income
(n=1,326)
            	＜400 million
            	312(23.5)
          

          
            	400∼550 million
            	327(24.7)
          

          
            	>550 million
            	316(23.8)
          

          
            	>700 million
            	371(28.0)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은 5점 만점 중 각각 3.50±0.63점과 3.75점±0.59점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은 4점 만점 중 평균 평점 3.15±0.45점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중 평균 평점 3.19±0.53점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매개변수인 공감의 경우 6점 만점 중 평균 평점 4.22±0.8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SD
              	Range
            

          
          
            	Father’s attachment
            	3.50±0.63
            	1.42-5
          

          
            	Mother’s attachment
            	3.75±0.59
            	1.50-5
          

          
            	Self esteem
            	3.19±0.53
            	1-4
          

          
            	Empathy
            	4.22±0.81
            	1-6
          

          
            	Peer attachment
            	3.15±0.45
            	1.22-4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2.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공감, 또래애착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인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공감, 또래애착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버지와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r=.58, p<.001), 자아존중감(r=.32, p<.001), 공감(r=.26, p<.001), 또래애착(r=.31, p <.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버지와의 애착(r=.58, p<.001), 자아존중감(r=.39, p<.001), 공감(r=.35, p<.001), 또래애착(r=.3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공감(r=.29, p<.001), 또래애착(r=.4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은 또래애착(r=.41,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328)

          
          

        

        
          
            
              	Variables
              	 1
              	 2
              	3
              	4
              	5
            

            
              	r(p)
            

          
          
            	1. Father’s attachment
            	1
            	
            	
            	
            	
          

          
            	2. Mother’s attachment
            	.58(<.001)
            	1
            	
            	
            	
          

          
            	3. Self esteem
            	.32(<.001)
            	.39(<.001)
            	1
            	
            	
          

          
            	4. Empathy
            	.26(<.001)
            	.35(<.001)
            	.29(<.001)
            	1
            	
          

          
            	5. Peer attachment
            	.31(<.001)
            	.35(<.001)
            	.42(<.001)
            	.41(<.001)
            	1
          

        

        

      

      
        3.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
        성별과 형제자매 유무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부애착과 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1과 같이 아버지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β=0.30, p<.001), 공감(β=0.26, p<.001), 또래애착(β=0.1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공감(β=0.39, p<.001)과 또래애착(β=0.2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고, 공감 또한 또래애착(β=0.1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와 같이 아버지와의 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effect=0.075, 95% CI=[0.054, 0.099])과 공감의 매개효과(effect =0.038, 95% CI=[0.023, 0.054])는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 매개효과(effect=0.016, 95% CI=[0.010, 0.024])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Serial mediation of self esteem and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Table 4. 
				
          

          
            Bootstrap Analysis of Multiple Mediation Effects
            (N=1,328)

          
          

        

        
          
            	Indirect effect
            	Effect
            	BootSE*
            	Bootstrap 95% CI
          

          
            	LLCI†
            	ULCI‡
          

          
            	Total indirect effects of father’s attachment on peer attachment
            	0.129
            	0.013
            	0.073
            	0.154
          

          
            	Father’s attachment → Self esteem → peer attachment
            	0.075
            	0.011
            	0.054
            	0.099
          

          
            	Father’s attachment → Empathy → peer attachment
            	0.038
            	0.008
            	0.023
            	0.054
          

          
            	Father’s attachment → Self esteem → Empathy → peer attachment
            	0.016
            	0.003
            	0.010
            	0.024
          

          
            	 
          

          
            	Indirect effect
            	Effect
            	BootSE
            	Bootstrap 95% CI
          

          
            	LLCI
            	ULCI
          

          
            	Total indirect effects of mother’s attachment on peer attachment
            	0.165
            	0.016
            	0.135
            	0.198
          

          
            	Mother’s attachment → Self esteem → peer attachment
            	0.094
            	0.014
            	0.069
            	0.121
          

          
            	Mother’s attachment → Empathy → peer attachment
            	0.056
            	0.010
            	0.037
            	0.077
          

          
            	Mother’s attachment → Self esteem → Empathy → peer attachment
            	0.016
            	0.004
            	0.009
            	0.024
          

        

        
          
            *SE=Standard error
          

          
            †LLCI=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Figure 2와 같이 어머니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β =0.37, p<.001), 공감(β=0.39,p<.001), 또래애착(β=0.1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공감(β =0.31, p<.001)과 또래애착(β=0.2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고, 공감은 또래애착(β =0.1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와 같이 어머니와의 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effect=0.094, 95% CI=[0.069, 0.121])과 공감의 매개효과(effect=0.056, 95% CI=[0.037, 0.077]는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 매개효과(effect=0.016, 95% CI=[0.009, 0.024])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Serial mediation of self esteem and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Ⅳ.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2021) 중학교 1학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초기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각각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또래와의 애착관계도 안정적이며,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할수록 또래와의 애착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질수록 또래애착도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orrese & Ruggieri, 2012; Park & Ha, 20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기에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머니와의 애착뿐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이 중요함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Williams & Kelly, 2005)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내적 작동모델로 작용하여 초기 청소년이 또래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애착이론(Bowlby, 1982)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애착은 영아와 주 양육자와 연결되게 하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이며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사람은 대인관계 시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과 확신에 근거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관계 시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청소년기에 동일 연령대인 또래집단과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중요한 발달과업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자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Schoeps et al., 2020). 따라서 또래관계와의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가진 초기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파악하고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부모애착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영아기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관계적 경험에 의해 발달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Ainsworth, 2006)으로 알려져 있기에 애착 증진프로그램은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 애착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주로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애착 기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Moretti와 Obsuth (2009)이 공격성의 위험을 보이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애착을 증진하기 위해 10주간 CONNEC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CONNECT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반응과 정서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역할극 등을 통해 민감성, 협력, 성찰적 역량과 자녀와의 효과적인 정서조절 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표준화된 CONNECT 프로그램을 캐나다 17개 커뮤니티 309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한 결과, 청소년의 외현적 · 내재적 문제행동은 줄어들고 사회적 기능과 정서 조절은 향상되었으며 부모의 양육만족도와 효능감, 양육부담감은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CONNECT프로그램은 이후 이태리,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어 다양한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되어 그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어(Alfredsson et al., 2018) 청소년기에도 부모를 대상으로 애착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애착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증진에 대한 개입 전략을 마련할 때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또래애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여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Lim, 2020).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 능력, 특성을 판단하는 자아개념의 일부로, 개인의 자아개념이 발달하면서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Rosenberg, 1965).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능력이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Gorrese & Ruggieri, 2013).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경우 자신을 신뢰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신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의 종단연구에서도(Keizer et al., 2019), 부모와의 애착의 질에 따라 자아존중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관계를 살펴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가지므로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껴 또래애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또래관계와의 애착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심리요인으로(Rosenberg, 1965)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음을 밝혀졌다(Lee & Chung, 2018). Weisz 등(2022)은 857명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을 증진하는 컴퓨터 기반의 단기 3회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되고 외로움과 공격성이 유의하게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결과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의 애착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공감을 매개로 또래애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공감을 잘하며, 이는 또래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공감능력의 발달로 이어지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친구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3; Lee & Shin, 2018)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부모와의 애착이 높아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서적 지지와 애정을 제공해 줄 때, 자녀는 민감하게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며 수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관점을 인지하며 그들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Hong & Kim, 2015). 이러한 공감은 감정 요소와 의미를 포함한 타인의 내적인 준거 틀을 이해하고 함께 느낌으로써 또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하여 또래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높아 부모로부터의 안정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초기 청소년은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이러한 공감에 대한 학습은 청소년의 또래와의 효과적인 대인관계기술로 적용되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Kim & Kim, 2015), 청소년 대상의 공감 훈련 프로그램은 그들의 공감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 치우쳐 있어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에게도 공감 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의 부애착과 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애착과 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감에 영향을 미쳐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애착을 증진하는데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학교 및 상담에서 중요한 중재전략으로 여겨진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변화가 가능한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공감을 높여 불안정한 부모애착 관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에서 부모애착을 증진하는 것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통해 공감을 높이고 또래애착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공감이 확인되었으며, 또래 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전략에 해당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기 또래애착을 증진하는 것은 최근 심각해 지고 있는 왕따, 학교폭력, 비행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초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개발하여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또래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고 공감에 영향을 미쳐 또래애착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초기 청소년의 또래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패널자료에 근거한 대표성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심리사회적 매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일개 학년의 중학생을 분석표본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연구대상을 구분하고 또래애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거나 모형검증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추후 상기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자아존중감, 및 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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